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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연정책의 확산 과정에서 흡연구역은 공공 공간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Tan, 2013a). 그러나 흡연구역은 동시에 흡연이 실제로 

반복되는 현장이자 흡연자들이 필연적으로 모이는 장소로서, 금연 메시지가 목표공중

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표적 접점이다. 그럼에도 흡연구역은 주로 통

제·축소의 공간으로 다뤄져 왔으며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개입 지점으로는 충분

히 활용되지 못했다. 그 결과 흡연구역 맥락에서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수용·재

해석되고, 그 과정이 심리적 반응 및 행동 의도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제한적이다(Tan, 2013b; Barnett et al., 2016; Parry & Hassan, 2019).

국내 금연 캠페인은 ‘흡연은 질병’이라는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을 중심

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이 흡연자에게 설득보다 통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ayer, 2008; Stuber et al., 2009). 이러한 비판은 낙인이 

사회적 압력으로 강화될 때 금연을 촉진하기보다 비난이나 통제로 지각되어 방어적 반

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Corrigan et al., 2001). 즉, 문제는 낙인의 존

재 자체라기보다 낙인이 어떤 조건에서 금연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로 전환되는 

지에 있다. 또한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취약 집단에 대한 차별화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Woo, 2018). 이혜진·안순태(2016)는 흡연자의 사회적 낙인 인식이 계획전단계(금연 

동기가 없는 집단)나 저소득 집단에서는 금연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고하였는

데, 이는 낙인과 규범 압력이 금연 동기로 전환되기보다 금연 요구를 무시하거나 흡연

을 고수하는 등 방어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 흡연자는 흡연 사실을 은폐,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상당

수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s)’로 존재한다(Choi, Khang & Cho, 2012; 

Park et al., 2014). 이는 임신과 출산 등 전통적 여성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가 유교

적 문화와 결합하면서 여성 흡연을 부적절한 행위로 낙인화해 온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젠더화된 낙인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제재에 대한 

부담을 높여 일상적 긴장과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흡연 사실의 은폐를 지속, 심화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2030세대 여성에게 흡연은 단순한 니코틴 의존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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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 및 정서 완화에 대한 기대를 통해 강화되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

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Copeland & Carney, 2003). 또한 이들에게 흡연은 

스트레스, 음주,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Lee & Lee, 

2019),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 낙인(smoking stigma)’은 죄책감, 

수치심 등 부정적 심리사회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금연 시도 지연, 

의료서비스 이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Woo, 2018; David et al., 2024). 때문에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흡연 행동은 낙인과 심리적 기능이 결합된 특수한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흡연 낙인이 취약 집단에게 금연 규제나 정책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psychological reactance)’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

성 흡연자는 도덕적 평가와 규범적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고, 금연 메시

지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건강 정보가 아닌 통제나 비난으로 해석해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감을 보일 수 있다(Ha et al., 2024). 이처럼 흡연자의 심리적 저항이 높아지면 

정책 개입 수용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금연 행동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지연되는 역효

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흡연구역(smoking area)은 흡연자에게 단순한 흡연 허용의 물리

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시선과 규범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장소로 경험될 수 

있다. 즉, 흡연자에게 흡연 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다. 폴과 동료들(2010)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에서 흔히 

‘유배 속의 동지애(camaraderie in exile)’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Paul et al., 

2010). 이는 흡연자들이 평소 흡연 행위로 인해 타인의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고립감

을 느끼고 있으며, 그 맥락에서 흡연구역은 단순한 흡연 장소를 넘어 흡연자들 간 소속

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흡연구역은 낙인으

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심리적 완충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과, 사회적 경계가 

가시화되는 장소로서의 압박이 공존하는 양가적 의미 공간일 수 있다. 이에 흡연구역을 

‘설치·관리하는 것’과 그 공간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가 있으며, 흡연자의 경험과 심리적 기제를 반영한 메시지를 설계, 전달되는 커뮤니케

이션 접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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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기반 맥락에서 흡연자의 낙인 경험이 심리적 

저항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소 기반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흡연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내재화된 사회적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함으로써, 낙인이 특정 집단에서 금연 행동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반발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낙인의 효과를 결과 

중심으로 다루어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낙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지를 장소 맥락을 통해 설명하여 이를 흡연구역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흡연 낙인 연구는 주로 금연 캠페인의 전략적 효과에 초점을 두어 전개

되어 왔고, 개인의 심리적 경험과 의미 구성 과정은 주로 질적 접근을 통해 부분적으로 

탐색되는데 그쳤다(김관욱, 2015; 김영욱, 이현승, 2015). 이에 본 연구는 정량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경로를 토대로, 여성 흡연자가 흡연구역에서 낙인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

석하는지’를 추가로 탐색함으로써 낙인 경험이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맥락적 과정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기반 맥락에서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과 심리적 저항의 연결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장소 

기반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 설계에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 이론적 배경

1) 흡연 낙인(Smoking Stigma)

낙인(stigma)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공유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정

상성(norm)’에서 벗어난 존재로 규정하는 과정으로, 타인의 평가를 넘어 개인의 자기

인식과 정체성 구성 방식까지 변화시킨다(Goffman, 1963). 헬스커뮤니케이션 맥락에

서 낙인은 건강 문제나 건강행위를 둘러싼 평가절하·비난의 사회적 메커니즘이자 당사

자가 실제로 겪는 차별적 현실을 뜻한다(김영욱·박단아·김수현, 2018). 특히 건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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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이 통제 가능한 선택’으로 인식될수록 책임은 개인에게 귀인(attribution)되고 

비난과 거리두기가 정당화되며 낙인이 강화된다. 나아가 도덕화된 귀인은 외부 낙인

(public stigma)을 개인의 자기개념에 흡수시켜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내면화한

다(Corrigan & Watson, 2002; Corriga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흡연 낙인은 금

연 규제와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의 확산 속에서 흡연을 도덕적 판단과 책

임 귀인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외부 평가가 자기 낙인으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으로 구성된 규범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 동안 비흡연을 ‘새로운 정상성(new norm)’으로 정착시키려는 비주류화 전략은 

금연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규범 메시지와 경고 소구를 통해 금연을 촉진하는 핵심 기제

로 활용되어 왔다(오미영, 2011; 김영욱·박단아·김수현, 2018). 그러나 규범 기반 접

근이 강화될수록 흡연자에 대한 낙인은 강력하지만 종종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동해 설득이라기보다 통제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Bayer, 

2008; Stuber et al., 2009). 반흡연 규범을 전면화한 메시지는 일부 흡연자에게 선택

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인식을 유발하여 자유 위협(freedom threat)으로 지각될 수 있

고, 그 결과 심리적 저항(psychological reactance)과 메시지 회피, 금연 서비스 거부 

등 방어적 반응을 강화할 수 있다(Brehm, 1966). 심리적 저항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지각할 때 이를 회복하려는 동기적 상태로, 메시지에 대한 반감, 

반대 태도 형성, 그리고 의도와 상반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Dillard & Shen, 

2005). 이러한 관점에서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단순한 부정적 평가를 넘어 개인

의 행동 선택을 제약하는 사회적 통제 신호로 작용하며 흡연자에게 심리적 저항을 유발

하는 주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 집단에서 낙인은 금연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혜진, 안순태(2016)에 따르면 흡연자의 사회적 낙인 인식은 계획전단계

(금연 동기가 없는 집단)나 저소득 집단에서 금연 행동 의도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오히

려 낙인이 변화 동기보다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발과 흡연 유지와 같은 방어적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흡연 낙인 인식이 높은 여성 흡연자의 

경우 금연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낙인이 금연 커뮤

니케이션의 설득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Ha et al., 

2024). 따라서 금연 커뮤니케이션은 규범 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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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가 낙인과 통제로 해석되는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 흡연자는 흡연 낙인과 더해 젠더 규범을 위반했다는 평가에 직면하며 이중적 

낙인(double stigma)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가 흡연 사실을 숨기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s)’로 존재한다는 보고는 이러한 압력을 뒷받침한다(Woo, 2018). 이때 낙인이 

도덕적 판단과 통제적 압박으로 지각되면 금연 동기보다 정체성 위협이 선행되어 방어

적 반응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은폐 행동은 단순한 인상 관리가 아닌 위협받는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Major & O’Brien, 2005; Corrigan, 

Rafacz & Rüsch, 2011). 이러한 은폐와 자기통제는 외부 통제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심리적 저항을 강화하고, 죄책감·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누적시키는 동시에 금

연 시도 지연이나 의료·금연 서비스 이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Corrigan et al., 

2001; Woo, 2018; David et al., 2024).

기존 금연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낙인이 흡연을 비정상화하고 흡연 행동을 억제하

는 사회적 규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Bell et al., 2010). 그러나 낙인

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통해 ‘저항’이나 ‘회피’와 같은 행동 반응으로 전환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흡연 낙인을 금연을 유도

하는 기제로 전제하기보다 특정 조건에서 통제와 정체성 위협으로 해석되어 행동 저

항을 촉발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흡연 은폐가 두드러

진 여성 흡연자를 중심으로 낙인 경험과 인식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탐

색함으로써,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흡연구역 인식(Smoking-area perception)

우리 사회에서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Fong 

et al., 2006). 이는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비주류화(denormalization) 전략이 

‘공간의 정화(purification of space)’ 과정을 통해 공간 질서를 재편해 왔음을 시사한

다(Poland, 1998; Hammond et al., 2006). 이 과정에서 흡연 행위는 공적 공간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 형성된 흡연구역은 단순히 흡연을 허용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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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을 넘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경계를 공간적으로 가시화하고 흡연자를 사회적 

주변부로 위치시키는 상징적·규율적 장치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산물을 ‘스모킹 아일랜드(smoking islands)’로 개념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Thompson et al., 2007). 흡연구역은 흡연이 ‘무책임함’이나 ‘비양심성’

과 연결되어 평가되는 도덕적 지리(moral geographies)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

며, 건강 규범과 책임 담론, 도덕적 판단이 공간에 고착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한다

(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나아가 이러한 장소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는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만들어내는 규범적 분위기와 긴밀히 맞물려 

있다(Barnett et al., 2016). 다시 말해, 흡연 낙인은 흡연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규

범적 거리두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해석 틀을 제공하고, 그 틀 속에서 흡연구역은 

단순한 기능적 장소가 아니라 정상적 사회 질서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흡연구역은 흡연자에게 사회적 시선과 규범적 압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

어날 수 있는 양가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들은 흡연 공간에서 ‘유배 속 동지애

(camaraderie in exile)’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는데(Paul et al., 2010), 이는 흡연

자가 동일한 행위를 공유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약화된 사회적 소속감과 동질

감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유배’라는 표현은 

흡연구역이 연대와 완충을 제공하는 공간인 동시에, 부정적 시선이 응축되고 낙인 경험

이 축적되는 공간일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는 곧 흡연구역이 흡연자에게 ‘안도’를 제공

하면서도, 이 조건 자체가 분리, 배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낙인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한다. 즉, 흡연구역은 소속감과 고립감, 안도감과 낙인이 교차하는 양가적 

의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성은 흡연구역 인식을 단순한 환경 평가가 아닌 흡연자가 사회적 시선

과 규범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고 정당화하며 조절하는 과정으로 축적시킨다. 

무엇보다 낙인 인식이나 경험이 강할수록 흡연구역은 잠시 숨을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감시와 배제가 응축된 공간으로 더 예민하게 읽히고, 이 해석은 이후 방어·회피·반발 

등 심리적 반응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 흡연자는 흡연이 젠더 규범 위반으

로 도덕화되기 쉬운 맥락에서 흡연 은폐를 동반하는 ‘숨겨진 흡연자(hidden smoker)’

의 경우가 많아, 흡연구역을 피난처이자 노출 위험이 큰 공간으로 동시에 지각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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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Choi, Khang & Cho, 2012; Park et al., 2014). 따라서 흡연구역 인식은 

환경에 대한 태도나 만족을 넘어, 규범적 압력 속에서 자기 이해와 정체성 조절이 작동

하는 해석적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흡연구역은 흡연자의 흡연 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장소인 동시에, 금

연 규범과 정책에 의해 배제와 추방이 이루어지는 ‘스모킹 아일랜드’라는 공간화 된 결

과로 논의되어왔다(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이러한 관점

은 흡연구역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규범과 권력이 공간적으로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흡연자의 공간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접근에 의존해 왔으며, 흡연구역 인식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이나 행동 의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량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Tan, 2013b; Barnett et 

al., 2016; Parry & Hassan, 2019). 

더구나 흡연구역은 공공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되어 온 공간이며, 동시에 

금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공중이 존재하는 현장임에도 건강 커뮤니케

이션의 적극적 개입 지점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과 그 안에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분리해 보는 이중 전략(two-track 

approach)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흡연구역 인식을 단순한 장소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해석으로 개념화하고 그 인식이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흡연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건강 커뮤니케

이션의 주요 수용자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금연 캠페인은 흡연구역을 단순한 배제의 공간으로만 바라보기

보다 흡연자의 경험과 심리적 기제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개입의 

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구성

본 연구는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낙인 경험/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을 흡연구역에 대한 공간 인식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순차적 설명 혼합연구(sequential explanatory design)를 적용하여 정량-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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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낙인 경험/

인식과 심리적 저항감 간 관계에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하였

다. 연구 2에서는 표적 집단 심층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수행하여 여

성 흡연자가 낙인을 어떻게 경험·해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흡연구역의 공간적 의미

가 낙인 경험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맥락적 기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1) 연구 1 :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 －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 검증

(1) 연구방법

연구 1은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총 12일) 서울 소재 여자 대학교 

교내 주요 흡연구역 인근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58명의 여성 흡연자가 참여하였다. 흡

연자는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흡연

을 지속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이를 참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Cornacchione & 

smith, 2012).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획득하였으며, 온라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흡

연자 낙인 경험/인식, 흡연구역 인식에 응답하였으며, 추가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학년, 생활비)과 흡연 관련 특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2) 주요 변인 측정

①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psychological reactance)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금연 행동에 대한 요구 또는 기대가 개인의 행동 자

유가 제한되거나 위협한다고 지각할 때 발생하는 동기적 반발 상태로 정의하였다

(Dillard & Shen, 2005). 이를 측정하기 위해 심리적 저항감을 감정적, 인지적 측면으

로 항목을 구체화한 딜라드와 션(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감정적 요인인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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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r)’, 인지적 요인인 ‘부정적 인지(negative cognition)’, ‘자유에 대한 위협

(threat to freedom)’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측정 문항은 유선욱, 박계현, 나은영

(2009)의 연구를 함께 참고하였다. 분노에 대한 측정 문항(3문항)은 ‘(금연에 대해 생각

하면) 불쾌하다’, ‘거부감이 든다’, ‘짜증이 난다’로, 인지적 요인인 부정적 인지에 대한 

문항(3문항)은 ‘(금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 ‘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로 구성하였으며 자유에 대한 위협(3문항)은 ‘(금연

에 대해 생각하면) 나에게 압력을 주는 것 같다’, ‘흡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더욱 흡연을 하고 싶어진다’로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 .86).

②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은 흡연자가 인지하는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기능(권리)과 

감정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일반적 평가(태도)를 ‘장소감

(sense of place: SOP)’으로 개념화하여 인지, 정서로 구분하여 측정한 요르겐센과 스

테드먼(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항목 일부를 흡연구역에 적용하였다(Jorgensen & 

Stedman, 2001). 측정 문항은 ‘흡연구역은 내가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다’, 

‘흡연구역은 흡연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흡연구역은 나에게 정

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총 3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74).

③ 흡연 낙인 인식(smoking stigma)

흡연 낙인 인식은 흡연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생각과 경험으로 정

의하였으며(김영욱, 박단아, 김수현, 2018),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3문항)과 

낙인 경험(4문항)으로 나누어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

식은 이혜진, 안순태(2016)의 측정 문항을 참고하여 ‘사회는 흡연자에게 부정적인 태

도를 취하고 있다’, ‘흡연자를 기피한다’, ‘우리 사회는 흡연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

다’로 구성하였으며, 흡연자의 낙인 경험은 ‘비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된 적이 

있다’, ‘시선을 의식하며 흡연할 때가 많다’, ‘사회가 흡연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느낀다’, ‘흡연자라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로 측정하였다(Stuber, Ga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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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2008)(Cronbach’s α = .82).

④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저항 성

향과 흡연 관련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개인의 저항 성향(trait reactance)

은 외부 통제나 권위에 대한 반항적 성향을 의미하는 개인차 변수로(Wiium et al., 

2009), 금연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

(Thrasher et al., 2016; Boukamcha, 2016). 이에 심리적 저항감에 대한 개인차 영

향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혜선과 나은영(2023)의 연구를 참

고하여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71). 또한 행동변화단계(stage of 

change)는 금연 준비 수준에 따라 건강 메시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DiClemente et al., 1991; Kim & Lee, 2017). 

금연 행동 이전 단계인 계획전단계(precontemplation), 계획단계(contemplation), 

준비단계(preparation)를 측정하기 위해(Prochaska & DiClemente, 1983), 안희경 

외(2002)의 기준을 참고하여 향후 금연 계획 시점을 기준으로 묻는 문항을 활용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이 외 참여자의 흡연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

인(학년, 수입)과 주요 사용 담배 유형, 흡연량, 니코틴 의존도 등 기초 흡연 특성을 묻

는 문항을 측정하였다. 니코틴 의존도는 헤더턴과 동료들(Heatherton et al., 1991)의 

측정도구를 한국어판으로 검증한 안희경 외(2002)의 FTND(Korean version of 

Fagerstrom test for Nicotine Dependence)를 참고하여 총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 .63). FTND는 니코틴 의존 행동을 평가하는 지표(index) 성격의 

도구로 다양한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 낮은 내적 타당도를 보이고 있으며(Sharma et 

al., 2021), 이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기초 흡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제변인으

로 활용하였다.

(3) 연구 분석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s α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연구모형을 확인하기 위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낙인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의 관계  179

해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 모델 4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5,000회의 표본을 재추

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중심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분석에 투입

된 변인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해석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

편, G*Power를 활용한 사후 검정력 분석 결과(N=58), 중간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f² 

= .33)를 가정할 경우 검정력은 .89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결과는 효과크기 가정에 

기반 한 것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연구 2 : 여성 흡연자의 낙인 경험과 흡연구역에 대한 의미화 탐색

(1) 연구 문제 및 방법

두 번째 연구는 연구 1의 정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연구역이라는 공간적 맥락

에서 여성 흡연자가 경험, 인지하는 사회적 낙인이 미치는 심리적 반응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탐색하고자 표적 집단 심층 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20~30대 여성 흡연자로, 흡연자는 면접일 기준 흡연 경력이 1년 이상이며 하

루 평균 5개비 이상 흡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였다(Cornacchione & Smith, 

2012). 참여자는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인터뷰는 2025

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9명의 여성 흡연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동의를 획득하였다. 또한 면담 시작 전 흡연 행태 등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

한 사전 설문을 실시한 후 회기 당 약 90~120분 동안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 흡연자 낙인과 같이 민감한 주제에서 참여자의 방어적 반응 및 사

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최소화하고, 언어화되기 어려운 인식·정서·의미를 보다 풍부하

게 도출하기 위해 투사기법(projective techniques)을 활용하였다. 투사기법은 이미

지, 은유/비유, 이야기 등 모호하거나 상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참여자가 내

재된 태도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질적 자료 수집 전략으로, 면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을 촉발하고 구체화하는 유도(elicitation) 기법의 한 형태로도 

논의된다(Donoghue, S., 2000; Porr, C.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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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I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프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① 도입(아이스 

브레이킹), ② 여성 흡연자에 대한 낙인 인식, ③ 흡연구역 경험, ④ 자아-흡연자 자기 

정체성 비교 순으로 구성되었다. 낙인 인식 단계에서는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이

미지와 고정관념을 캐릭터나 동물에 비유하도록 하는 투사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낙

인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경험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흡연구역 경험 단계에서는 흡

연구역 이용 시의 감정, 타인의 시선 경험, 공간적 분위기 인식 등을 질문하였으며, ‘흡

연구역을 하나의 장소나 캐릭터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인가?’와 같은 은유적 질문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 과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흡연자 정체성 비교 단계

에서는 ‘일상 속 나’와 ‘흡연 중인 나’를 각각 캐릭터(이미지)로 표현하도록 하여, 두 

정체성 간의 차이와 갈등,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자기제시 양상을 탐색하였다. 모

든 질문은 참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추가 탐색 질문(probing)을 통해 진술의 의미와 

맥락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인터뷰 

전 과정을 그대로 녹음하고 이후 전사 기록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202510-0035-01).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주제, 연구목적과 방법, 자료의 비

밀유지, 익명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설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연구 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연구의 목적

을 이해하고 참여 의사를 표현한 대상자에게 직접 참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조사와 FGI

를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쿠폰/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암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학문적 용도로만 사용

하였으며, 연구 종료 3년 후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낙인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의 관계  181

5. 연구 1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는 서울 소재 여자 대학교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20~30대 여성 흡연자 58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주로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4학년 

이상 졸업(예정)자인 학생이 70.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생활비는 100만 원 이

상(34.5%)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일반담배(51.7%), 복합흡연(25.9%), 액상형 전자/가

열담배(22.4%) 순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 매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81.0%)로, 습관적으로(48.3%) 또는 스트레스 해소(46.6%)를 위해 

흡연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후(성인 이후, 82.8%) 흡연을 시작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대부분 낮은 수준(0~3점)으로 나타났다. 참여

자들의 금연 계획에 대해‘계획은 없지만 생각 있음(63.8%)’이 가장 많았으며, ‘계획전

단계(precontemplation)’수준, 즉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금연(24시간 기준)

을 시도했던 참여자는 69%로 가장 많았으며, 1~3회 미만(44.8%), 5회 이상(2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흡연 특성

구분 인원(명) 비율(%)

학년

1학년 2 3.4

2학년 5 8.6

3학년 10 17.2

4학년(졸업자) 이상 41 70.7

생활비

(용돈)

60만 원 미만 14 24.1

60~80만 원 미만 11 19.0

80~100만 원 미만 13 22.4

100만 원 이상 20 34.5

주요

흡연

담배

일반담배(궐련) 30 51.7

액상형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13 22.4

복합 흡연(일반담배+액상형 전자/가열담배) 1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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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흡연자 낙인이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한 단

순 매개 모형(simple medi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먼저 표2의 흡연구역 

인식(M)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살펴보면, 개인 저항 성향(B = .300, p = .007)

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자가 낙인 인식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B = .341 p = .000). 이는 통제적 요

구분 인원(명) 비율(%)

흡연량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피운다 3 5.2

매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8 13.8

매일 최소한 1개피 이상 피운다 47 81.0

흡연

이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7 46.6

습관적으로 28 48.3

주변 사람들(친구, 가족, 배우자)과 함께 하기 위해 1 1.7

기타 2 3.4

첫 흡연 

시기

초등학교 재학~졸업 이전 1 1.7

중학교 재학~졸업 이전 2 3.4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전 7 12.1

고등학교 졸업 이후(성인 이후) 48 82.8

니코틴

의존도

낮은 수준(0~3점) 36 77.6

중간 수준(4~6점) 11 19.0

높은 수준(7~10점) 2 3.4

동거인 

흡연여부

있음 30 51.7

없음 28 48.3

금연

행동

변화

단계

전혀 없음 7 12.1

계획은 없지만 생각 있음 37 63.8

향후 1년(12개월) 이내 3 5.2

향후 6개월 이내 7 12.1

향후 1개월 이내 4 6.9

금연

시도여부

예 40 69.0

아니오 18 31.0

금연 시도

횟수

없다 14 24.1

1~3회 미만 26 44.8

3~5회 미만 1 1.7

5회 이상 17 29.3



2030세대 여성 흡연자의 낙인과 금연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의 관계  183

구에 반발하는 경향이 높은 흡연자일수록, 흡연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적 기능과 감정적 의미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3의 모형 검증 결과, 흡연자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다(B=-.003, p = .982). 반면 흡연자 낙인이 흡연구역 인식을 매개로 심리적 

저항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 = .128, 95% CI [.0013, 

.2822]). 구체적으로, 낙인 인식이 높을수록 흡연구역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B = 

.341, p < .01), 흡연구역 인식이 높을수록 심리적 저항감도 증가하였다(B = .367, p 

< .05). 특히 낙인 인식과 통제 변수들은 심리적 저항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 흡연구역 인식만이 유의한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자의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작용하기보다 ‘흡연구

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장소에 대한 인지구성 과정을 통해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간접(매개) 경로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흡연구역 인식은 흡연자의 장소적 

의미 부여와 정서적 애착(attachment)을 강화하는 의미화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의미화는 흡연구역 내 금연 커뮤니케이션을 자율성 

침해로 지각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저항감을 증폭시키는 경로로 연결되는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흡연자의 낙

인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반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축적·재구성되는 인지

적, 정서적 매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림 1. 연구 모형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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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흡연구역 인식(매개변수)의 회귀분석 결과(PROCESS Model 4)

DV: 흡연구역 인식(M) B SE t p
95% CI

LLCI ULCI

흡연자 낙인(x) 0.341 0.111 3.15 .003** .126 .571

개인 저항 성향 0.300 0.107 2.82 .007* .087 .514

행동변화단계 -0.095 0.081 -1.17 .246 -.258 .067 

학년 -0.171 0.105 -1.63 .110 -.382 .040

수입 0.180 0.070 2.59 .013* .040 .319

Model summary R² = .32, F(5,52) = 4.79, p = .0011

*p<.05, **p<.01, ***p<.001 

표 3. 심리적 저항감(결과변수)의 회귀분석 결과(PROCESS Model 4)

DV: 심리적 저항감 (Y) B SE t p
95% CI

LLCI ULCI

흡연자 낙인(x) -0.003 0.135 -0.02 0.982 -.274 .268

흡연구역 인식(M) 0.367 0.155 2.37 0.022* .056 .678

개인 저항 성향 0.149 0.128 1.16 0.250 -.108 .406

행동변화단계 -0.096 0.092 -1.05 0.300 -.280 .088

학년 0.059 0.121 0.49 0.626 -.183 .301

수입 0.084 0.083 1.02 0.312 -.081 .250

Model summary R² = .25 F(6,51) = 2.85, p = .0181

*p<.05, **p<.01, ***p<.001

6. 연구 2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터뷰 참여자는 현재 대학(원)에 재학, 졸업(예정)자인 학생과 회사원으로 구성되

었으며 연구 1의 참여자와는 다른 별도의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일반담배

와 전자담배 흡연자 각각 4명, 복합흡연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금연 의사가 

있어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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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GI 참여자 정보

순번 나이 직업 주요 흡연담배 흡연경력 금연행동단계 금연시도여부

1 25
학부졸업생

(조교)
일반담배 약 5년 향후 6개월 이내 유

2 23 학부생 일반담배 약 3년 생각 있음 유

3 27 대학원생 복합흡연 약 8년 향후 6개월 이내 유

4 22 학부생 전자담배 약 2년 생각 있음 유

5 23 학부생 일반담배 약 2년 생각 있음 유

6 37 대학원생 전자담배 약 9년 향후 1개월 이내 유

7 29 대학원생 전자담배 약 9년 전혀 없음 유

8 27 회사원 전자담배 약 7년 생각 있음 무

9 32 공무원 일반담배 약 10년 전혀 없음 무

2) 여성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내재화와 정체성 방어

참여자들은 여성 흡연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낙인)를 강하게 보고하

였으며, 그 평가에는 ‘노는 것 같은’ 인상과 ‘건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해석이 함께 나타

났다. 또한 남성 흡연은 비교적 자유롭게 용인되는 반면 여성 흡연은 더 엄격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오랫동안 인지해왔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여성 흡연자를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에 비유하며 자신처럼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자기 투영

(self-projection)을 하거나, 어두운 구석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생쥐’로 표현하기

도 하였다.

“여성 흡연자는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 같아요. 저처럼 뭔가 불안한.. 사실 미래

를 생각하면은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하니까”

“골목에 잘 숨어서 약간 ‘생쥐’ 같은 느낌?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도 아무렇지 않게 피는데 유독 훨씬 으슥하고 사람들 눈을 피해 외진 곳에서 흡연하

는 이미지예요”

“술집 앞에만 가 봐도 아저씨들이 피는 건 많은데 아주머니들이 피는 건 잘 보

이지 않잖아요”

특히 여성 흡연에 대한 낙인 경험에 ‘연령(age)’ 요인이 중첩되면서 그 의미가 결



186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8권 2호

혼·임신·출산 등 생애 전환과 연동된 미래 건강 불안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일부 참

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흡연량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30대 초반 참여자

들은 이러한 이유에 공감하며 향후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우리 사회 전통적 성(性)역할 규범이 여성 흡연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평가(낙

인)를 강화해왔으며, 그 평가가 일부 참여자에게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내재화되어 자

기 낙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은 외부의 시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생애 계획과 건강 판단을 조직하는 ‘도덕적 평가의 틀’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끊어야죠. … 결혼해

서 애를 가지기 전까지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곧 서른으로 넘어가는 때라, 아직 금연 생각이 없는데 친구들은 금

연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체력적 한계가 확 와 닿았고 이제 20대 

초반과는 많이 다르다. … 금연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이처럼 자기 평가의 기준으로 내재화된 낙인 경험과 인식은 일상 속에서 도덕적 행

동을 준수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낙인과 부정적 시선을 상시적으로 의식하며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덕적 흡연자’로서의 자기 관리와 규범 준수를 의도적

으로 강화하려 노력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준수한다고 답

했으며, 부득이하게 흡연구역이 아닌 경우 자신이 흡연한 담배꽁초를 챙겨 휴지통에 

버리는 등 공중도덕과 에티켓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보고하였다.

“흡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데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침 막 찍찍 뱉고 다니고 기본 에티켓 같은 걸 안 지켜서 사람들이 더 안 좋게 보인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저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더 지키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도덕성? … 이게 남성 흡연자들과 차별되는 여성 흡연자의 특징이

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자들 중에 챙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러한 행동 준수에 대해 참여자들은 소위 ‘무례한 흡연자(주로 남성)’가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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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이미지가 흡연자 집단 전체, 특히 여성 흡연자에게 연쇄적으로 전이될 수 있다

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의 규범 준수와 자기 관리가 단

순한 예절의 실천을 넘어 내재화된 낙인에 대응하는 행동적 결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들은 문제적 흡연 행위를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고 자신을 그들과 분리함으로

써, 부정적 범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정체성 방어 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즉, 규범 준수는 개인적 예절의 실천인 동시에 ‘나는 그런 사람(문제적 흡연자)이 

아니다’라는 정체성 주장을 수행하는 낙인 회피와 차별화의 기제로 기능한다.

3) 흡연구역의 양가적 의미 – 나만의 심리적 휴식처이자 감시·위축의 

공간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을 대체로 어둡고 구석진 장소로 표상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자

들은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흡연구역을 긴장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일상과의 단절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회복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학교, 사무실 등에서 성과와 역할 수

행이 요구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머리를 비우고 다시 복귀하기 위한 ‘전환 구간

(transition space)’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흡연구역을 ‘아메리카노’에 

비유하며, 흡연구역이 심리적 재정렬, 즉 ‘리프레쉬(refresh)’를 통해 정서적으로 진정

되는 공간으로 설명하였다.

“진짜 친구들이랑 도서관에서 있다가 아니면 연구실에서 있다가 나와서 그냥 단절, 

약간 머리 아픈 일들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생각의 흐름을 끊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들어가자 하는 느낌으로…그냥 혼자서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생각나요”

“흡연구역은 저에게 ‘아메리카노’ 같아요. 입이 깔끔해지고 텁텁한 기운을 없애

주는 곳? 리프레쉬? 그런 작용을 비슷하게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흡연구역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은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강화

되었다.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을 사회적 압력이 완화된 환경으로 인식하였으며, 상대적

으로 흡연 행동에 대한 규제가 적게 작용하는 장소라는 인식이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

도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사회적 낙인 환경 속에서 흡연구역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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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흡연자의 ‘정서적 의미화’가 작용하는 공간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

만 이러한 인식은 반복되는 낙인 경험 속에서 자율성 침해에 대한 자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적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흡연구역에서 남성 흡연자(주로 50~60

대)로부터 언어적·행동적 무례와 여성 흡연에 대한 낙인을 종종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 감정과 함께 흡연구역에서조차 자신의 선택(흡연),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제가 20살 초반 때 모르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막 담배피

냐...그랬던 것 같아요. … 제가 어디 금연구역에서 핀 것도 아니고, 흡연구역을 잘 

지켰는데 그러는 게 좀.. … 그럴 때 저는 ‘뭔 상관이지? 강약약강(强弱弱强)이 되게 

심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흡연 구역에서 피고 있어도 아가씨가 담배를 피우면 애를 못 낳고 결혼을 어떻

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진짜 대놓고 하셔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딴 데 

보면서 피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러한 경험은 짜증, 무시, 분노와 같은 부정정서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금연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보다 낙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대응, 예를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

황을 회피하고, 오히려 흡연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특

히 흡연구역에서의 낙인 경험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자유 위협에 대한 반발이

라는 심리적 저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는 거기 때문에..뭐라고 해도 

별 타격이 없는?ㅎㅎ … 남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나도 알아^^(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짜증 나서 담배를 더 피지.. 막 그런 경험 때문에 (금연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거 같아요”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자신의 대인관계, 직장 내 평판, 

직업적 정체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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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직장 내 흡연자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주변 인물로부터 흡연 여부를 공개적으로 

추궁당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흡연이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낙인 경험의 축적은 흡연구역을 

‘심리적 회복 공간’으로 더욱 강하게 의미화 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서조차 간섭과 평가

가 발생할 경우 이를 권리 침해로 해석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흡연구역에서) 회사 내 흡연자 무리를 같이 따라가서 같이 피니까 넌 저쪽에

서 혼자 피라고 하더라고요 …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 과장님이 대놓고 00

씨 담배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그룹에서 배제하려고요”

“여성 교사가 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주변 선배 

교사 분들이 절대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일부 참여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흡연구역에서 위축과 긴장을 보고했는

데, 이는 흡연구역 인식이 장소 자체의 고정된 평가라기보다 사회적 관계 노출의 위험

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적 기반 인식임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

구역은 심리적 회복의 공간이자 상황, 관계에 따라 축적되는 의미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흡연구역에서의 사회적 낙인 인식과 경험이 부정 정서를 촉발하고, 방어적 

대응과 흡연 지속을 강화하는 반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흡연구역에 대

한 장소적 의미가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을 촉발하는 반응 경로에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시사한다. 즉, 흡연 낙인은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흡연구역에 대한 장

소적 의미화(심리적 회복·권리·감시의 양가성)를 매개로 저항 반응으로 전환되는 구조

로 이해될 수 있다.

4) 일상의 나 vs. 흡연구역에서의 나

참여자들은 일상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민함과 긴장을 일정 수준 

유지하며 자기통제를 강화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흡연구역에 들어서면 이러한 긴장이 

완화되면서 평소보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상태로 전환되고, 그 공간을 ‘혼자만의 시간’

을 확보하는 장치로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 한 참여자는 일상의 자신을 ‘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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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로 비유하며 늘 가시를 세운 채 방어적으로 지내지만, 흡연구역에서는 가시가 없

는 ‘쥐’처럼 경계가 풀린다고 표현했다. 이는 흡연구역이 이들에게 단순한 흡연 장소를 

넘어 정서조절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공간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일상 속 저의 모습은 다들 대차고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혼자 있고 싶

어서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흡연구역에서는 ‘쥐’ 같아요. 담

배를 피우면 가시가 없어지거든요”

이들이 묘사한 ‘흡연구역에서의 나’는 두 가지 경험으로 정리된다. 첫째, 흡연은 일

상에서 지속되던 긴장과 방어를 잠시 누그러뜨려 보다 덜 방어적인 자기 상태로 전환시

키는 ‘진정(soothing)’의 경험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시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이 일상

으로 복귀했을 때 활력과 수행을 다시 가동하게 만드는 ‘재충전(recharging)’의 경험

으로 보고되었다. 즉, 흡연구역은 긴장을 완화하는 순간적 이완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상적 자기통제를 지속하기 위한 회복의 공간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일상 속 저는 은근 긴장을 약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막 그런 편인데 

쉽게 긴장을 하고 긴장한 걸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스스로가 그

런데 흡연 구역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하자 하면서 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종합하면, 흡연구역은 동일한 자아가 머무는 공간임에도 정서·각성 수준과 자기통

제의 강도를 재조정하게 만드는 ‘자기 상태 전환(self-switching)의 지점’으로 기능하

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1에서 확인된 흡연구역 인식의 매개효과는, 참여자들이 흡

연구역을 단순한 흡연 허용 공간이 아니라 정서조절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적 

자원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던 점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즉, 흡연구역의 정서조절 기

능이 강하게 인식될수록 참여자들은 낙인 환경에서 요구되는 자기관리·자기통제를 잠

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심리적 완충지대’를 확보한다고 느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타인 간섭, 평가, 그리고 배제의 경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허용된 공

간에서조차 나의 선택과 권리가 침해된다는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각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낙인 경험은 심리적 저항감을 직접 유발하기보다, 

흡연구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지를 매개로 ‘자유/권리 침해’라는 프레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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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면서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참여자

들은 흡연구역에서 긴장을 내려놓고 다시 정돈하는 과정을 반복했으며, 흡연구역은 금

연 요구나 통제적 개입을 자유 위협으로 지각하게 만드는 맥락 조건을 포함한 장소로 

경험되고 있었다.

7.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흡연자 낙인 인식이 심리적 저항감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흡연구역 인식이라는 장소 기반 매개 과정을 통해 탐색하였다. 정

량(연구 1)과 정성(연구 2)을 순차적으로 통합한 결과, 흡연자의 흡연구역에 대한 장소

적 기능(권리)과 감정적 인식 수준에 따라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흡연 낙인의 직접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흡연구역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흡연 낙인이 

심리적 저항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 낙인이 축적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흡연자에

게 흡연구역의 의미화가 강화될 때 금연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2의 FGI 결과, 20~30세대 여성 흡연자들은 여성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낙인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으며, 이를 상당 부분 내면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났다(Corrigan & Watson, 2002; Corrigan, 

2012). 이러한 낙인 인식은 흡연구역 규칙 준수나 담배꽁초의 적정 처리와 같이, 타인

의 시선 속에서 ‘도덕적(책임있는) 흡연자’로 보이기 위한 일상적 실천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흡연자들이 낙인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을 ‘배려심 있는 흡연자’로 위치짓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함께한다(Tan, 2013a, 2013b). 이

는 낙인이 금연 행동을 무조건 촉진하기보다 도덕적 평가와 통제적 압박으로 지각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위협을 먼저 촉발하고, 그 결과 낙인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보호하려

는 방어적 대응(인상관리·규범 준수 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Major & 

O’Brien, 2005; Corrigan, Rafacz & Rüsch, 2011). 특히 이러한 낙인 경험과 인식

은 흡연구역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형성하며, 흡연구역을 단순한 흡연 장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공간으로 의미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때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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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에서의 낙인 경험은 자유에 대한 위협 지각이 높아지면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낙인에 대한 반발이 강화되어 심리적 저항감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은 참여자들의 반복된 공간 경험을 통해 형성된 기능

적·정서적 의미의 장소 해석이 축적된 형태이며, 일부 진술에서는 흡연구역에 대한 정

서적 유대와 의존이 드러나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의 기반으로도 해석될 수 있

다(Parry & Hassan, 2019). 이는 낙인이 공간 경험을 매개로 금연 메시지에 대한 저

항을 촉발할 수 있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흡연 낙인을 금연 행동을 촉진하는 규범적 기제로만 가정

해 온 금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중요한 보완점을 제시한다.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공간적 기능을 넘어 정서적 의미화가 축적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흡연구역에서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낙인을 강화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는 역효

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 1에서 흡연구역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확인되

었다는 점은, 낙인이 곧바로 금연 의도로 연결되기보다 장소적 맥락에서 자유 위협 지

각과 방어적 해석을 자극해 심리적 저항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낙인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보편적이지 않으며(이혜진, 안순태, 2016; Bayer, 2008; 

Stuber et al., 2009), 낙인이 개인에게 정체성 위협과 통제 압력으로 경험될 때 역효

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의 한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개입, 설계에 있어 메시지의 내용(프레이밍)뿐 아니라 

메시지가 놓이는 장소의 경험적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흡연

구역이 단순한 흡연 허용 공간이 아닌 안전감과 회복, 최소 권리의 인식, 노출 위험,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복합적인 경험이 축적되는 의미화 공간으로 인식됨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구역이 건강 규범과 책임 담론, 도덕적 판단이 공간에 고착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hompson et al., 2007; Thompson et al., 2009). 때문에 흡연구역에서의 금연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논의한 심리적 저항감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장소 기반 개입은 ‘금연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흡연구

역에서 형성되는 방어적 해석 가능성을 낮추고 낙인 환경을 완화하는 방향, 예컨대 자

율성 지지, 상호존중, 선택의 여지와 지원 정보 제공 등으로 설계된다면 보다 효과적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Quick & Kim, 2009). 이에 따라 향후 연구는 흡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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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연 커뮤니케이션의 표현 방식, 정보 제공 수준, 상호작용 유도 방식 등 구체적 설

계 원리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장소 기반 개입

의 실행 가능성과 최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 흡연자에서 확인된 경로를 토대로 여러 낙인 취약 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확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혜진·안순태(2016)는 낙인

화 전략의 효과가 흡연자 특성과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는 낙인과 규범 압력이 금연 동기로 전환되기보다 방어적 태도를 강화하

여 결과적으로 흡연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역시 

낙인이 금연 동기를 보편적으로 강화하기보다 특정 집단과 맥락에서는 도덕적 평가와 

통제 압력으로 지각되어 정체성 위협과 방어적 해석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

히 2030세대 여성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은 잠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휴식, 심

리적 회복의 공간으로 의미화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금연 커뮤니케이션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흡연구역에서 낙인과 심리적 저항 간의 관계를 흡연구역 인

식의 매개효과를 통해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표본수(N=58)

에 따른 한계 등 결과 해석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일 대학의 흡연

구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뷰 또한 특정 집단(여자 대학생)에게 한

정되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화하기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흡연 낙인이 흡연구역이라는 장소 인식/경험을 매개로 흡연자에게 

자유 위협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저항을 촉발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이 경로가 어떤 조건에서 약화, 강화되는지를 보다 세부적으

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 흡연자 외에도 낙인에 취약한 집단(예: 청소년, 노인, 

사회경제적 취약 집단 등)을 포함해 비교·확장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

는 흡연구역이라는 장소적 맥락을 반영한 타겟별 금연 캠페인의 설계와 효과 검증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금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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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tigma and Psychological 
Reactance to Smoking Cessation among Women 
Smokers in Their 20s and 30s
The Mediating Role of Smoking-Area Perception
Mun, Hyeonji*1)

Ph.D. Candidate,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An, Soontae**

Professor, Division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Kim, Hyekyeong***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y which smoking stigma leads to 

psychological reactance toward smoking cessation among female smokers in their 20s and 

30s who use designated smoking areas, and explored the potential of place-based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nvestigate how female smokers’ stigma experiences 

and perceptions translate into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smoking cessation in Korean 

society, the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approach consisting of a survey (Study 1)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Study 2). Study 1 confirmed that perceived smoking stigma 

operates indirectly on psychological reactance toward smoking cessation through smoking 

area perception, rather than exerting a direct effect. In Study 2, participants reported 

longstanding awareness and experience of social stigma, and showed a tendency to ascribe 

meaning to designated smoking areas as spaces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recovery. This spatial perception was interpreted as mediating the psychological response that 

connects smoking stigma to resistance toward cess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in designated smoking areas should transition from denormalization 

strategies to autonomy-supportive approaches. Therefore, by exploring the psychological 

process through which female smokers' stigma experiences lead to cessation reactance 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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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area perception, this study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place-based smoking cessation communic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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